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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기원메시지

  나라는 다르지만 ‘불법’의 인연을 진중히 여겨온 세 나라는 국민의 
행복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. 이렇듯 불은(佛恩)에 보답
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 자비, 평등, 화합, 공생이라는 크나큰 원력을 
실천해 온지도 15회에 이르렀습니다. 지난 14차 대회에서도 공감하였
듯이 세 나라는 불교문화를 사회의 핵심 가치로 계승하면서 동북아의 
과거와 현재를 이끌어 왔습니다.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
던 평화에 대한 세 나라의 염원과 원력을 이곳 요코하마에서 다시 확
인하고 널리 홍포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

  오늘날 인류와 사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. 
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하고 더 나은 환경과 자연을 후손에
게 물려주어야 하며, 경제 민주화도 절실합니다.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
고 인류의 평온과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을 지
켜내면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하고,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
것에 그 시작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 그 마음을 찾아가는 가장 빠른 
길 또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으며, 불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
근본 마음이 궁극의 평온과 평화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
다. 

  이러한 불교계의 발원과 실천은 양극화로 흐르는 경제 불평등의 해
소와 인성을 중시하는 민주적 가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세계인에 
대한 부응이라 할 것입니다. 이미 세계의 지성은 문화적 가치, 즉 불교
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수승한 동양의 정신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
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불교의 사상이 담고 있는 문화와 정신의 가치를 
널리 전하겠다는 불교도인의 소명(召命)과 다름이 없으며, 금번 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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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주제인 ‘현대 사회에 있어 불교도의 역할’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
한다고 하겠습니다.

  세계 불교계는 불교의 수승(殊勝)한 가르침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
여 각자의 노력과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. 정치 경제 사상의 중심에 서
지 못했던 시대에도 인류의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쉼없이 정진해 
왔습니다.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의 세
상과 후손을 위한 선명한 밑그림을 그려온 것은, 세계의 평화를 기원
하는 불교인의 본연한 자세로 평가받을 것입니다. 

  제15차 한중일 대회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불교의 근본 정
신을 되돌아보는 계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아울러, 제15차 한중
일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회향을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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